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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ll-boxing in South Korea is a form of competitions in which bulls measure their strength with each 
other in the form of pushing by putting their heads together. Bull-boxing has been admitted after being 
designated as a play culture by the government because it does not cause great injuries to animals’ bod-
ies and has strong positive aspects such as contributing to livestock farmers’ leisure activities, encour-
agement of animal husbandry, and communitie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bull-boxing some-
times causes damage to the head and horns due to the heavy bo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
nations of these damage cases, damage that caused irregular shapes of the base of horns was identified 
in 31.5% of fighting bulls. The damage to horns is thought to have been caused by the great forces 
of fighting bulls repeatedly imposed to each other’s horns during bull-boxing that caused minute frac-
tures leading to damage to the blood vessels inside the horns resulting in the blocking of delivery of 
nutrients to the horns causing the deformation of the horns into abnormal shapes. Since bulls’ bodies 
are injured during bull-boxing although the injuries are small as bull-boxing is mainly conducted by 
pushing, animal protection groups regard bull-boxing as cruelty to animals and request to stop 
bull-boxing. The present study aims to develop animal welfare type headgears that can protect bulls’ 
horns and heads in order to protect fighting bulls during bull-boxing in terms of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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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싸움은 지역축제 및 축산인들의 여가활동과, 전
통놀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1999
년에 ‘한국의 10대 지역문화 관광축제’로 등재하였고, 
이후 각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상설투우

장이 개설되는 등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Ko 등, 1998; 

Lee 등, 2004). 
  소싸움을 위해서는 싸움기질의 자질이 뛰어난 소

의 선발과 牛主의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 및 우수 싸

움소의 유전자 관리가 필요하며(Osta 등, 1994), 이러

한 과정에서 우수한 한우를 개발하고 축산인의 여가

활동과 지역 축제행사에 필요한 행사가 되었고, 가족

단위로 자녀의 교육과 경험을 위해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하고 있다(Hong, 2013). 이와 같이 소싸움은 긍정

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는 동물에게 신

체손상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동물복지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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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동물학대와 연관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

기도 한다(Aguera 등, 2001).
  우리나라의 소싸움은 스페인의 투우와는 다르게 

소싸움 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유발하지 않고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어 밀기를 통하여 힘의 우세로 대부

분 승부가 결정된다(Alejandro 등, 2011; Chambres 등, 
2003; Ko, 2010; Rudloff 등, 2006). 만일 소싸움이 격

렬하여 큰 상처를 유발하거나 많은 피를 흘려 관중들

로 하여금 심한 흥분이나 잔인함을 유발하고, 싸움소

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유발한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

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밀기를 위주로 하

더라도 소는 힘이 워낙 강하여 일정부분의 상처가 발

생할 수 있다(Lee, 2014). 머리의 뿔은 간혹 상대의 소

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거나 뿔 자체가 손상이 

되기도 하며, 이마 부분이 서로 밀기의 마찰로 인하

여 피부의 손상이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처들로 인하여 동물애호가들이나 동물복지단체들

이 소싸움을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 때

문에,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권투 또는 럭비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헤드기어를 

착용하여 선수들의 신체손상을 보호하고 있는데(Song 
등, 2013), 이를 응용하여 싸움소들에게도 이들에 꼭 

맞는 헤드기어를 제작하여 착용 후, 싸움을 하게 한

다면 싸움소의 신체를 보호하는 동물복지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한다. 
  싸움소들의 손상부위를 조사한 결과 신체전반에서 

가장 많은 손상을 나타내는 부위가 뿔이었으며, 뿔은 

서로의 머리를 고정하게 하고 좌우로 밀 때 밀리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 육중한 소 힘의 저항을 대부분 

받게 되므로 싸움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싸움이 격렬

해질수록 뿔의 손상이 증가하여 거듭된 횟수의 싸움

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해 골절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뿔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소의 머리와 뿔에 적합한 헤드기어를 

제작하여, 싸움소에 적용하여 뿔과 두부의 손상을 감

소시킴으로서 싸움소의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증    례

  2015년 4월 22일부터 5일간 경남 의령에서 ‘제28회 

의령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참여한 싸움소는 210여 마리였다. 먼저 각 싸움소의 

체중 측정이 있었으며, 체중에 따라 모두 6체급으로 

구분하여 체급별로 소싸움이 진행되었다. 각체급은 대

백두 851 kg 이상, 소백두 771∼850 kg, 대한강 726∼
770 kg, 소한강 671∼725 kg, 대태백 636∼670 kg, 소
태백 600∼635 kg의 6체급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참가한 싸움소의 평균 체중은 726±23.2 kg로서 일

반 한우 비거세 수소 552.8±48.6 kg (2011년, 국립축

산과학원 축종별 가축개량통계) 보다 174 kg (31.5%)
이 무거웠으며, 소싸움에 참가한 싸움소들은 모두 건

강하고 피부에 윤기가 나며 눈과 코 등의 얼굴 전체

에 힘이 가득하여 기운차 보였다. 전체적으로 근육은 

골고루 분포되어 체부위와 사지에도 균형있게 발달

하여 많은 훈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근육과 피부에는 싸움소라고 특징으로 볼 만한 큰 

상처 등은 없었으며 개체량 준비 중의 소들은 옆의 

소들과는 무관심한 상태로 흥분되지 않고 차분히 자

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외관상 특별히 눈에 띄

는 신체의 손상을 나타내는 부위는 뿔이었는데, 참가

한 소의 33.8% (71/210두)에서 뿔의 하단 부위에 일정

한 양상을 나타내는 손상부위가 있었다.
  뿔의 하단 부위에는 뿔을 가로지르는 불규칙한 변

형부위로 인한 홈이 파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처부위는 싸움 중에 격렬한 힘이 뿔에 미치는 하중

으로 인하여 뿔의 미세골절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뿔 내부에 있는 세동맥의 손상 등으로 일정기간동안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여 뿔에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Fig. 1B∼F는 

뿔 하단부위의 변형부분이 심하여 마치 조각칼로 도

려낸 듯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상으로 보

이는 Fig. 1A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물복지형 싸움소 헤드기어의 제작

  헤드기어는 싸움소가 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이 접촉

하는 신체 부위 중 머리 부위(이마)와 뿔을 대상으로 

하며, 뿔은 가죽으로 둘러싸서 상대의 뿔과 직접 접

촉하지 않도록 하여 뿔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거

나 비켜낼 수 있도록 하여 뿔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

록 한다.
  머리 부위는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밀기를 할 

경우 이마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상처의 유발을 

억제하도록 알루미늄합금으로 하여 내부를 구성하고, 
외부에는 고무나 가죽을 사용하여 두 겹의 재료를 이

용하여 헤드기어를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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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Bull Horns 
of Fighting Bulls. (A) Normal 
Bull Horns. (B∼F) Abnormal Bull 
Horns. Arrows: A view of horns 
deformed into irregular shapes re-
sulting from abnormal nutrition 
supply due to poor blood supply 
attributable to continuous injuries 
caused to the horns.

  헤드기어의 제작은 싸움소의 크기와 모양에 적합

하도록 각각의 소에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제작방법

은 석고를 이용하여 싸움소의 머리와 뿔 형태에 맞춤

형 본을 뜬 다음 석고본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든다. 
다음으로 모형 주형 틀 내부에 주물사를 넣고 모형을 

빼내어 공간을 확보한 다음, 내부에 알루미늄 합금의 

쇳물을 붓고 응고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주형으로 분

리된 표면을 가공하여 싸움소에 맞는 헤드기어를 완

성하고, 이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다.

고    찰

  우리나라 소싸움은 멀리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는 구전이 있으나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며, 6.25전쟁

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부터 한국투우협회

가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Ko, 2010). 널리 행

하여졌던 개싸움, 말싸움, 닭싸움 등은 동물에게 심

한상처를 유발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

하고 사행성의 불법 투기로 인하여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를 하였으나(Ko, 2010; Purroy, 1985), 소싸움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머리를 이용한 밀기의 형태로 상

대의 신체손상이 적고 출혈이 거의 없어 관람자의 지

나친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측면과 축산분야의 

장려와 한우 품평회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2003년 ‘전
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유일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문화놀이’로 제정되었다(Hong, 2013). 
  각 지자체들은 투우를 위하여 일정한 예산을 배정

을 한 후, 출전한 牛主에게 소정의 출전비를 지급하

며 입상한 소에게는 상금도 지급한다. 경남 진주의 

경우에도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매주 토요

일마다 상설 투우장을 개최하고 있다. 현재에는 사행

성 측면은 사라지고 축산인의 축산장려, 여가활동,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우의 좋은 유전자를 확보

하는 차원에서 투우가 전국에서 상설로 진행되면서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Kim 등, 2003; Ko, 
2010; Paniagua, 1994).
  투우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출전

하는 투우는 수백 kg에 달하는 자신과 상대의 체중으

로 인하여 두부와 뿔에 누적된 피로에 의한 상처, 골
절 또는 인대의 파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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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drawing for the fabrication of a headgear for fighting bulls. 1. Horn, 10. Front mask, 30. Horns support, 12. Front blocking unit, 14. 
Side blocking unit, 16. Rear blocking unit, 18. Buffer unit, 21.22 Guards hole, 24.25 Chin strap, 27. Male lace-fastening tool, 28. Female lace-fas-
tening tool, 40. Reinforcing rib, 52. Open area, 60. Horn Reinforcing support, 50. Horns support.

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Lee, 2014). 이러한 문제는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전국

에 있는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보호법을 개정

하여 문화놀이로 되어있는 투우도 금지해야 된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싸움소의 동물학대로 거론되는 상처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동물학대로 발생되는 소

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고 동물복지를 통한 개선으

로 소싸움이 보다 일반인들에게 우호적인 면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두부에 착

용하여 머리 부위와 뿔에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동물

복지형 헤드기어를 개발하였다. 
  Fig. 2와 같이 싸움소가 동물복지형 헤드기어를 착

용할 경우 머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최

소화 할 수 있고, 특히 여러 차례의 싸움을 통하여 발

생되는 뿔의 세골절과 같은 손상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의 눈으로 인지될 정도의 싸움

소의 상처들은 염증이나 부종 등을 동반한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

치하거나 외면한다면 동물학대라는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싸움소의 동물복지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싸움소의 연간 투우 횟수 마련, 투우 전 

수의사의 건강진단서 첨부, 투우장에 진료수의사의 

상시 대기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동물

복지형 헤드기어의 착용과 더불어, 소싸움을 시행할 

때 싸움소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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